
비즈 프리즘｜개인형IRP 유치 힘쓰는 시중은행

시중은행들이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
고 대표적인 절세(세액공제) 상품인 개
인형 퇴직연금(IRP) 고객 유치에 적극
나서고 있다.

초저금리 기조 속에 예·적금으로 고수
익이 어려워진 만큼 절세를 통해 수익을
내려는고객이몰리고있기때문이다. IR
P는 근로자가 연간 1800만 원까지 적립

할 수 있고 이중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
공제를 받을 수 있다. 특히 2022년까지
한시적으로 50세 이상 장년층 대상 세액

공제 한도를 9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
것도 메리트로 꼽힌다. 1년 간 납입 총액
을 기준으로 결정돼 12월 31일까지 납입
을마쳐야하는만큼고객유치를위한막
판경쟁이더욱치열해진모습이다.

먼저 신상품 출시가 눈에 띈다. 하나
은행은 16일 원리금 보장 IRP 전용 상품
인 ‘하나저축은행 정액적금’을 내놓았
다. 기존 IRP 원리금 보장 상품은 입금
시마다 만기와 적용 이자율이 다르게 책
정됐으나 이 상품은 최초 확정된 만기와
이자율이 입금 시마다 동일하게 적용된
다. 11월 기준 판매 예정 이율은
2.5%(세전수익률)다.

IRP 관련 이벤트도 한창이다. 신한은
행은 연말까지 ‘IRP 가득채운 나를 칭찬
해’를 열고, IRP 입금액이 10월보다 많
으면 금액에 따라 갤럭시 Z플립, 아이패
드 프로, 다이슨 에어랩 등 푸짐한 경품
을 증정한다. KB국민은행은 연말까지
‘연말정산 환급원정대’를 진행한다. IR
P 신규 가입 및 추가 입금 고객 대상 1만
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을 준
다. 우리은행은 12월 11일까지 ‘연금술
사 irp하자’를 실시하며 우리은행 IRP
계좌로 100만 원 이상 계약 이전 시 추첨
을 통해 모바일 주유상품권을 제공한다.

정정욱 기자 jjay@donga.com

“연말정산절세고객잡아라!”
절세 통해 수익 내려는 고객 몰려
하나,이자율동일한IRP상품출시
신한·KB등도 IRP신규유치적극

시중은행들이 연말정산 시즌을 겨냥해 개인형 퇴
직연금(IRP) 고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. 원리금 보
장 IRP 전용 상품인 ‘하나저축은행 정액적금’을
소개하고 있는 하나은행 모델 손흥민.

사진제공 l 하나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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락앤락, 30일까지 ‘블랙프라이데이 세일’
락앤락이 30일까지 전국 매장과 락앤락몰에서 ‘블랙프라이
데이 세일’을 실시한다. 밀폐용기, 쿡웨어, 수납, 보온, 위생
용품, 소형가전 등 1000여 개 상품을 최대 60% 할인 판매한
다. 또 김치통, 양념통, 가위, 칼, 도마 등 김장철에 유용한
김장용품을 최대 30% 할인가에 선보인다. 정정욱 기자

즐거운 TV·똑똑한 TV…TV프로그램 <19일·목>

지프가 역대 가장 강력한 랭글러인 ‘2021 지프 랭글러
루비콘 392’(사진)를 선보인다. 7월 공개된 ‘랭글러 루비
콘 392 콘셉트’보다 더욱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온 모델
이다. 2021 지프 랭글러 루비콘 392는 최대 출력 470마
력과 최대 토크 64.86kg·m를 발휘하는 6.4L V-8 엔진
을 탑재했다. 여기에 손쉬운 변속을 선사하는 토크플라
이트(TorqueFlite) 8단 자동변속기와 셀렉-트랙(Selec
-Trac) 풀 타임 액티브 트랜스퍼 케이스를 조합해 4.5초
만에 0∼60mph(약 96.5km/h) 가속이 가능하다.

오프로드 성능도 발군이다. 2021 지프 랭글러 루비콘
392의 파워트레인은 강력한 다나 44 액슬, 3.73의 최종
차축비, 변속기 토크 제어 장치, 17인치 비드락 휠로 감
싸진 33인치 타이어 등의 요소와 맞물려 약 262mm의
지상고, 향상된 서스펜션 아티큘레이션과 기동성,
44.5도의 접근각, 22.6도의 램프각, 37.5도의 이탈각,
82.55cm의 수중 도하 능력 등을 발휘한다. 2021 지프
랭글러 루비콘 392는 글로벌 시장에서 2021년 1분기부
터 판매될 예정이다. 원성열 기자 sereno@donga.com

지프, ‘2021 랭글러 루비콘 392’ 출시
최대 출력 470마력…“역대 가장 강력한 랭글러”

편집｜신하늬 기자 mythuki@donga.com

SPC그룹(회장 허영인)이 제주특별자치
도,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와 농산물
소비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, 제
주 당근 재배 농가 지원에 나선다고 18일
밝혔다. 올해 코로나19와 태풍, 장마 등으
로 피해를 입은 우리 농가를 지원하기 위
해 농산물을 수매하고, 이를 활용한 제품
을 개발 및 출시하는 ‘행복상생 프로젝트’
의 일환이다. 9월 강원도 평창군과 감자 소
비 활성화 협약에 이은 두 번째 프로젝트.

이번 협약을 통해 수매하기로 한 제주 구
좌 당근은 유기물 함량이 높은 구좌 지역의
화산회토에서 수확한 당근으로 높은 당도
와 진한 향이 특징이다. 파리바게뜨는 ‘제
주구좌당근케이크’, ‘제주당근산도롱샌
드’, ‘제주 당근 멘도롱 머핀’ 등 제주도 구
좌읍에서 생산된 당근으로 만든 베이커리
제품을 이번 달 말부터 전국 파리바게뜨 매
장을통해선보일예정이다. 원성열 기자

SPC, 제주당근소비활성화MOU

르노삼성자동차(대표이사 도미닉시뇨라)는 2019년
한 해 동안 르노삼성자동차와 함께 연구개발과 생산에
큰 기여를 한 우수 협력사를 대상으로 ‘2019 올해의 협
력사’ 시상식을 17일 부산공장에서 개최했다.

시상식에는 총 5개 부문에서 6개 협력사가 ‘2019 올
해의 협력사’로 이름을 올렸다. 각 부문 별로 선정된 협
력사들은 ‘상생 협력상’에 에스피엘, ‘부품 부문 성과상’
에 유일고무 및 신대림정밀공업, ‘서비스·설비 부문 성
과상’에 은산해운항공, ‘연구개발상’에 더블유원, ‘품질
상’에 제일전자공업 등이다.

르노삼성자동차 도미닉시뇨라사장은 “앞으로도 협력
사와의공고한협력관계를바탕으로XM3,더뉴SM6,뉴
QM6의 성공적인 판매와 XM3의 유럽 수출 확대를 이뤄
낼수있을것이라확신한다”고말했다. 원성열 기자

르노삼성자동차, 우수 협력사 시상식 개최
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인들이 국회의사

당 정문 앞에서 6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
를 벌이고 있다. 앞서 정부는 7월 세재 개
편안을 통해 2021년 1월 1일부터 액상형
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담뱃세를 현행 대비
2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. 여기에
더해 전자담배 흡연전용기구에 대한 판촉
및 시연 등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
제출된 상황이다.

이런 가운데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
하는 자영업자들은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
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. 액상형 전자
담배 1ml당 1799원이 부과되고 있는 한
국의 현재 세율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
높은 수준임에도 다시 2배(1ml당 3598

원)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
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이
다.

실례로 2014년 이탈리아 정부가 액상형
전자담배에 대해 58.5%의 소비세를 도입
하고 2015년 1월부터 액상 1ml당 562원의
세금을 부과했으나 이후 시장의 80%가 붕
괴되고 3000여 곳의 사업장이 폐업하면서
2만 여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부작용이
발생했다는 것. 결국 이탈리아 정부는
2018년부터 1ml당 112원으로 세율을 하
향조정했으며 이후 시장이 안정화되고 세
수확보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.

김도환 한국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대
변인은 “소매점 안정화를 통한 일자리 유
지 및 신규창출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액상
형 전자담배 세율인상계획은 원점에서 재
검토되어야 하며, 1ml당 세금이 정해지는
현재의 과세방식보다는 출고가격을 기준
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로의 전환이
적극 검토되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
양형모 기자 hmyang0307@donga.com

“가뜩이나힘든데또?” 영세상인들이국회앞에서 1인시위하는까닭

액상형전자담배판매상릴레이시위
“담뱃세 2배↑…매출줄어폐업우려”

정부의 세율인상계획에 반발해 액상형 전자담배 판
매인이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
벌이고 있다.


